
바이오산업규격표준화박차
기술표준원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심포지움도 개최

정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바이

오산업을국내경제가세계4강으로도약하는데있어필수불가결한핵심산업으로정하고기술인프라구축에적

극나서기로했다.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세계시장에서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누가 국제표준을 선점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표준산업 분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산업계에긴요한용어도

표준화돼있지않은실정이어서 KS규격을제정하는등바이오산업의표준화를서둘고있다.

새롭게 추진하는바이오산업표준화의주요내용은선진국수준의바이오산업의표준분류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표준 제정,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칩 등 바이오 관련시약과 장비의

규격화등이다.

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유산균 등 산업미생물을 표준화해 KS규격으로 제정하고 ISO 등에 세계표

준으로제안할계획이다.

바이오제품은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기술가이드라

인도 KS 규격화하기로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미생물이 자연계에 유출되면 생태계와 인체에 큰 위

해를가져다주기때문에 GMO와미생물의안전한취급방법에대해 KS화하는것이다.

기술표준원은바이오산업 표준화의중요성을널리알리고, 바이오 산업계와표준화에관해의견을교환하기

위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현장에서 10월11일 <바이오 산업 표준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BT 관련 국

내·외표준화동향과계획에대해국내·외전문가 7명을초청해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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